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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기의 사회적 위축과 또래관계, 그리고 우울 간에 어떠한 종단적 관계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중학교 1학년 2, 3차년도 자료에 대하여 자기회귀 교차지연모형을 

구성하고 이에 대하여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실증적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2차년도의 사회적 위축, 또래관계, 우울은 

각각 3차년도의 동일한 변인에 대하여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차년도의 또래관계는 3차년도의 사회적 위축

과 우울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2차년도의 사회적 위축과 우울은 각각 3차년도의 또래관계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에서 도출된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사회적 위축과 또래관계, 그리고 우울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들

에 대한 예방 및 개입과 관련된 함의가 제시되었다.

I. 서론

  청소년기의 우울은 그 발생율과 다른 문제들과의 관련

성으로 인해 주목되는 정신건강문제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청소년기에 시작된 우울은 반복적으로 발생될 위험

성이 높고, 성인기까지 지속되며, 다양한 위험행동과 관

련됨으로써 건강한 성인으로서의 발달에 방해가 되기 때

문에[1] 이에 대한 예방 및 개입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된

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이러한 우울과 관련된 대인

관계 요인으로서, 사회적 위축과 또래관계에 대한 관심

이 증가하고 있다. 사회적 위축이란 또래로부터 자신을 

고립시키고자 행동적 경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2], 관

련 연구들은 이러한 사회적 위축이 또래관계 및 우울과 

유의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보고하고 있다[3]. 이러한 맥

락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 위축, 또래관계, 그리고 우울 간에 어떠한 관련성

이 있는지 종단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청소년기의 정신건

강 및 대인관계 증진을 위한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중

학교 1학년 2∼3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중

학교 1학년 대상 KCYPS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실시

되었으며, 최종 조사대상자는 2,351명이었다. 2차년도 조

사대상자 가운데 50.5%가 남학생이었으며, 2차년도의 평

균 연령은 14.9세였다. 사회적 위축은 KCYPS에서 사용

된 5개 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2∼3차년도의 내

적 일관성(Cronbach’s α)은 .850, .883이었다. 또래관계

는 KCYPS에서 사용된 4개 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

며, 2∼3차년도의 내적 일관성(Cronbach’s α)은 .686, 

.698이었다. 우울은 KCYPS에서 사용된 10개 문항을 이

용하여 측정하였으며, 2∼3차년도의 내적 일관성

(Cronbach’s α)은 .906, .922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

적 위축, 또래관계, 그리고 우울 간의 종단적 관계를 검

증하기 위하여 이들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하여 자기회

귀 교차지연모형을 구성하고,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이

에 대한 실증적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에는 AMOS 

20.0을 사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위축, 또래관계, 그리고 우울 간

의 종단적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을 구성하여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최적의 모형을 

찾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련의 모형들에 대한 비교를 실

시하였다. 

측정모형 1 : 기저모형(어떠한 동일화 제약도 가하지 않음) 

측정모형 2 : 측정모형 1에 더불어 사회적 위축 변인에 

대한 시간에 따른 측정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즉, a1=a2, b1=b2, c1=c2, d1=d2) 

측정모형 3 : 측정모형 2에서 측정변수 d에 대한 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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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측정동일성 제약을 풀어준 모형(즉, 

a1=a2, b1=b2, c1=c2) 

측정모형 4 : 측정모형 3에 더불어 또래관계 변인에 대한 

시간에 따른 측정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즉, e1=e2, f1=f2, g1=g2) 

측정모형 5 : 측정모형 4에 더불어 우울 변인에 대한 시

간에 따른 측정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즉, h1=h2, i1=i2, j1=j2, k1=k2) 

  이상에서 제시된 바와 같은 일련의 모형들에 대한 비

교 결과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에 의하면, 측

정모형 5의 적합도가 가장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 측정모형 비교                             

측정모형  df TLI CFI RMSEA 비고

측정모형 1 2416.514 321 .917 .934 .053(.051, .055) 기저모형

측정모형 2 2474.904 325 .916 .932 .053(.051, .055) 모형1과 비교: 기각

측정모형 3 2417.290 324 .917 .934 .052(.050, .054) 모형1과 비교: 채택

측정모형 4 2419.486 327 .918 .934 .052(.050, .054) 모형3과 비교: 채택

측정모형 5 2422.404 331 .919 .934 .052(.050, .054) 모형4와 비교: 채택

  다음으로, 사회적 위축, 또래관계, 우울 간의 종단적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은 자기회귀 교차지

연모형을 구성하였으며, 그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즉, 모든 변수의 자기회귀계수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차지연효과의 경우, 2차년도의 

사회적 위축은 3차년도의 또래관계에, 그리고 2차년도의 

우울은 3차년도의 또래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반면, 

2차년도의 또래관계는 3차년도의 사회적 위축과 우울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1. 연구모형

Ⅳ. 결론

  이상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2차년도의 또래관계는 3차

년도의 사회적 위축과 우울에 모두 영향을 미치며, 2차년

도의 사회적 위축은 3차년도의 또래관계에, 그리고 2차

년도의 우울 역시 3차년도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위축과 또래관

계, 우울이 모두 관련성을 가지지만, 특히 사회적 위축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또래관계가 주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위축을 경험하

고 있는 청소년들이 우울의 문제를 경험하지 않도록 하

기 위해서 또래관계에 주의를 기울여 개입하는 것이 필

요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2차년도와 3차년도 자료만을 이용하여 분석한 한

계가 존재한다. 추후 조사된 자료들을 추가로 통합하여 

검증한다면, 이들 간의 종단적 관계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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